
캄보디아 선교 편지 제 4 호

지금쯤 한국은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리라 생각합니

다. 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동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

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기도 가운데 또 한달을 보

내었습니다. 벌써 캄보디아에 온지 두 달이 되었고, 이젠 시내 지리도 좀 익

숙해졌고, 많은 면에서 선교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덥다 못해 뜨

겁게 느껴지던 날씨도 그럭저럭 지낼만하고, 한바탕 비라도 내리고 나면 그

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.

팔과 얼굴은 벌써 까무잡잡하게 되었고,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며 

서서히 선교지형 인간(?)으로 변신 중임을 느낍니다. 아내와 두 아이들도 

너무 잘 적응하여 감사할 뿐입니다. 특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을 무척이

나 재미있어하고,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복습까지 하는 열심을 보입니다. 뿐

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크마에(크메르어)를 배울 때 어깨너머로 들은 크메

르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. 엄마 아빠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

데, 아이들은 그저 즐거운가 봅니다.

지난 한달은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동안 호산나센터로 사용하

던 건물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건물을 임대하고 이사하느라 분주

했습니다. 새로운 학교는 운동장은 조금 좁지만, 교실이 넓고 시원하여 아이

들이 너무 좋아합니다. 특히 3층 교실은 프놈펜 시내가 다 보여서 아이들이 

특별히 좋아하는 장소입니다.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 아이들이 

높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라나기를 기도 합니다.

 

사실 새로운 학교로 이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

다.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, 하나님께서 문제의 모든 매듭들을 하나씩 풀

어 주셨고, 특히 이 어려운 일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

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역하는 일이 얼

마나 힘들며 피곤한 일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고, 가까운 때에 호산나센터가 

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, 더 이상 이사 가지 않고, 더 이상 주인의 부당

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,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

다. 이 일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7월 말부터는 한국 교회 단기선교팀이 많이 입국합니다. 호산나센터 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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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돕기도 하고, 선교 정탐을 하기도 합니다. 제가 한국에서 단기선교팀을 

인솔하여 여러 번의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, 이제는 선교지에서 또 다른 단

기선교팀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. 제가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지의 여

러 사정들을 이해하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았듯이, 캄보디아를 찾

는 모든 단기선교단원들이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젼과 선교

지에 대한 이해와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슴에 품는 기회가 될 수 있기

를 기대합니다.

요즘 캄보디아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듯합니다. 아직 이 나라의 정세

를 파악할 정도는 아니지만, 정부 구성을 위한 여야간에 대립은 상황이 심각

한 듯 합니다. 더구나 치안도 불안하여 교민신문에는 조심하라는 내용의 기

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나라에 안정과 회복

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기도해 주십시오. 그것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입

니다. 

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는 이 나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다

고 선포하는 사역에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

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. 

2004년 7월 21일

프놈펜에서 김성길, 정심영, 현섭, 현찬 선교사 가족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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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 기 도 제 목  ♥

1) 언어 공부를 위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.
   (크메르어 공부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. 인내하며 잘 배워 이  

     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.)

2)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사역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   (특별히 의료와 위생 상황이 좋지 못한 국가입니다. 온 가족이 건강한  

     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)

3)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파송 교회가 정해질 수 있  
       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    (특별히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)

4) 호산나센터의 부지 구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 
    (100년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좋은  

       땅과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.) 

♥  재  정  ♥

입금액 / 390,000원

입금자 / 이춘화, 김희래, 이춘화, 임정숙, 김윤수, 김희래

         옥포제일교회, 이학구(입금일순)

(5월 13일부터 6월30일까지 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입니다. 자세한 

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)

☞국내 연락처
     재정 관리자 / 이학구 집사 (02-921-0841/017-343-0841)
                 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4가 300번지
     문서 관리자 / 현충헌 형제 (016-229-2316)
                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49
                   코오롱 레이크폴리스2 A동 918호
                   (hcoramdeo21@yahoo.co.kr)
☞후원계좌
     국민은행 653001-04-037827 김성길

☞캄보디아 연락처 / Kim, Seong Gil
     P.O Box 2454 Phnom Penh 3 Phnom Penh 
     Kingdom of Cambodia

☞전화 / 001-855-23-212583

☞이메일 / sermonator@dreamwiz.com
☞홈페이지 /  http://sermonator.net
              http://i-hosanna.cc            


